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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미 온라인쇼핑 반품률 30% 이상

“삼성전자, 새 반도체 공장 텍사스 오스틴 검토”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품률이 크게 증가해 미 

소매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쇼핑의 

반품률이 평균 30% 이상으로, 오프라인 소매점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품 등 고객 경험 관련 플랫폼인‘나르바’(Narvar)

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반품 건수는 전년보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

도체 공장을 건설할 부

지로 미국 텍사스주 오

스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뉴스핌’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전날 삼성

전자가 텍사스 당국 측

에 제출한 문건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삼성전자는 문건에서 

새 공장 건설에 투입할 금액은 170억 달러이고 부지

가 오스틴으로 선정되면 올해 2분기 착공을 시작해 

2023년 3분기에는 공장이 가동 가능한 상태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트래비스카운티와 오스틴시로부

터 지역 개발에 따른 세금 감면액(tax abatements)으

로 20년에 걸쳐 총 8억55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 밖

에 다른 세금 혜택도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새 공장에서‘첨단 논리 장치(advanced 

logic devices)’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

신은“삼성전자가 (이곳에서) 고객사를 위한 가장 작

다 70%나 급증했다.

WSJ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

핑이 오래된 문제인 반품을 해결할‘새로운 시급성’

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매업체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소매업체들은 의류에 대해서는‘가상 드레싱

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체 치수 등에 대한 사

전 질문 등을 통해‘맞춤형’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마치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듯 반품률에 기초한 고객 평가를 하고 있다.

고 빠른 종류의 컴퓨

터 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전

했다. 삼성전자의 칩 

위탁제조 부문 미국 

고객사는 테슬라와 퀄

컴, 엔비디아 등이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에 컴퓨팅 칩 제조 공

장을 이미 두고 있다. 

회사는 문건에서 이 프로젝트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640에이커 부지에 700만 평방피트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뿐만 아니라 애리조나와 뉴욕 등

도 신규 공장 건설 부지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다.

삼성전자는 문건에서“한국 지역뿐만 아니라 애리

조나와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다른 위치도 보고 있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재 접근성, 칩 생태계, 시장 

진출 속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기아 
“애플과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 진행 안 해”
현대차그룹과 애플의‘아이카’(i-car) 생산 제휴 협

상이 결렬됐다. 현대차와 기아가“협의를 진행하고 있

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8일‘뉴스1’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 공시

를 통해“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다수의 기업으로

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

고 있으나, 초기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수 언론은 애플과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공동 개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해왔다. 생산 시설

을 운영하지 않는 애플이 설계를 담당하고, 생산은 현

대차그룹이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미국 CNBC도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애플과 현

대·기아차가‘애플카’생산을 위한 협상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한국의 기아차(현대 자회사)는 애플카 조립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협력업체들을 접촉 중”이라며 

기대감을 키웠다. 일부에서는 기아 조지아주 공장에

서 애플카 생산을 이르면 2024년 시작할 것이라는 전

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난 6일 블룸버그가 애플과 현대의 아이카 

생산 관련 협상이 최근 중단됐다고 보도하면서 분위

기가 달라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인지, 완전히 결렬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협상이 중단되긴 했지만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경쟁

력은 여전히 세계 완성차 업계 상위권이며 애플로서

도 현대차·기아만큼 매력적인 협력 대상을 찾기가 쉽

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